
Butadiene, 650달러로 50달러 폭등
FOB Korea 640- 660달러 형성 … 동북아시아 크래커 정기보수 영향

Butadiene 가격이 8월8일 FOB Korea 톤당 640-660달러로 50달러 폭등했다.

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Spot 공급물량이 드물고, 아시아 크래커들의 정기보수가 많아 8월 중순부터 11월

중순까지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등세를 보였다.

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여천NCC 및 SK를 비롯해 타이완의 Formosa Petrochemical, Chinese Petroleum, 일본

의 Tonen Chemical, Idemitsu Petrochemical, Nippon Petrochemical 크래커는 9-11월 정기보수를 실시할 예정

이다.

동남아에서도 주요 Spot 공급물량 취급기업인 타이의 BST가 10-11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1개 Cargo에

불과한 실정이다.

반면, 8월 들어서면서 중국을 비롯해 타이완, 한국, 말레이지아, 인도네시아의 부타디엔 수요가 늘어 공급요

청이 활발한 상황이다.

수요자들은 현재 8월 공급물량은 CFR Taiwan/SE Asia 톤당 650달러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

는 반면, 공급자들은 8-9월 공급물량 1000-2000톤을 FOB Korea 톤당 700달러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

고 있다.

다만, 타이완에서 부타디엔 4000톤을 구매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아시아 시장에 영

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.

타이완의 Formosa Petrochemical은 9월 정기보수에 맞춰 부타디엔 생산능력을 50% 디보틀넥킹할 예정인

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미국의 부타디엔 Spot 가격은 CIF US Gulf 파운드당 26.00-27.00센트로 톤당 평균 584달러로 안정돼

있으며, 8월 계약가격은 24.00센트를 형성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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